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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스마트 특허행정 구현으로 행정혁신 견인

- 특허청, 5개년 계획 차세대 특허넷 구축 1차 년도 개발사업 착수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AI(인공지능)를 적용하여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차세대 특허넷 개발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23일 오전 10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넷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대한 출원·심사·등록·심판 등의 

특허행정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특허청은 1999년에 1세대 특허넷을 개통하여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전자

출원 시대를 열었고, 2005년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2세대 특허넷, 2012년에

클라우드 기반의 3세대 특허넷으로 계속 발전시켜 선진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 세대별 특허넷의 발전 역사 】

1세대
(’99년)

세계 최초 인터넷 전자출원 시행으로 Paperless 행정 실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수립(’92) → 시스템 개발(’95∼’99), 사업비 607억>

2세대
(’05년)

24×365 무중단서비스와 국제출원 구현으로 유비쿼터스 행정 실현
<2세대 특허넷 구축 계획수립(’02) → 시스템 개발(’03∼’05), 사업비 583억>

3세대
(’12년)

클라우드 업무 환경과 지능형 검색 구현으로 스마트 워크시대 실현
<3세대 특허넷 구축 계획수립(’09) → 시스템 개발(’10∼’12), 사업비 602억>

이번에 착수하는 4세대 특허넷은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특허행정에 

적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대민서비스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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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스마트 특허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 4세대 특허넷으로 구현하는‘스마트 특허행정’】

4세대 특허넷으로 구현하는 스마트 특허행정은 우선 민원인들이 특허

고객상담센터의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언제 어디서나 AI 특허챗봇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이나 심사, 등록 등에 대하여 상담사와 대화하듯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출원인을 위해서, 900여종이나 되는 서식들을 PC에 설치해야 하는 등 

다소 어렵고 불편했던 전자출원서비스(‘특허로’)를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

으로 재구축하여, 초보자도 쉽고 편리하게 웹상에서 바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식 등의 기재 내용에 

오류나 흠결이 있는 지, 앞서 출원된 특허나 상표 등이 있는 지 등을 

쉽게 점검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등으로도 빠르게 출원하고 심사진행 

경과를 조회하며 수수료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심사관들은 특허 출원된 기술내용을 이해하고 유사한 선행기술 문헌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AI 심사도우미’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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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할 수 있다.

또한 AI 기반의 기계번역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어에 대한 부담 없이 

전 세계의 선행기술 문헌을 보다 폭넓게 검색하고 인용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심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특허정보 서비스기업들은 특허청이 보급하는 특허도면부호, 기계번역 

학습데이터1), 합금성분비 및 화학식 등 다양한 특허정보DB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서버 등을 고속 컴퓨팅 환경으로 교체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학습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원활히

수행하고, 전자출원 등 민원서비스를 1초 내에 신속히 응답해 줄 수 있다.

특허청은 이를 지난해 수립한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3

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1세대 특허넷 개통 

20주년이자 4세대 특허넷 개발의 첫 삽을 뜨는 해이다.

올해 총 98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까지 AI 기계번역시스템과 AI

상표이미지 검색 시범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바일 상표 전자출원서비스와

고속 컴퓨팅 환경 등을 구축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출원인·심사관이 봐야할 전 세계 특허문헌만도 

7년 만에 2배로 증가2)된 4억건 이상이라.”며, “앞으로 AI 특허챗봇,

AI 심사도우미, 모바일 출원 등을 활용하여 특허 출원 및 심사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특허행정을 

혁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붙임 : 현재 특허넷 및 4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개요

1) ‘말뭉치’ 또는 Corprus(코퍼스)라고 하며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 놓은 언어 자료

2) 국내 외 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량 : (’12년) 213백만건 → (’19.4월) 422백만건(9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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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김곤희 서기관(☎ 042-481-51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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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현재 특허넷 및 4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개요

□ 현재 특허넷 개요

◦ 특허넷은 특허출원부터 심사, 심판 등 모든 특허행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총 46개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된 종합 행정정보시스템

【 현재 특허넷의 개념도 】

□ 4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개요

◦ (추진목적) 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특허행정에 선도적으로 적용

하여 정보시스템을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 특허행정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 (목표/전략) ‘스마트 특허행정 구현’을 목표로, ’19년부터 5년간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시스템 구축 등 총 26개 과제 추진

【 4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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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스마트 특허넷의 주요 개발내용

◦ (상담) ‘24시간×365일 신속·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는 AI 특허챗봇 구축

◦ (출원) ‘초보자도 쉽고 빠르게 전자출원’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형 웹

및 모바일 전자출원 구축, 출원서 오류·흠결 자동 점검 기능 구현 

◦ (심사/검색) ‘신속 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AI 심사도우미 및 AI 기반

다국어 기계번역시스템 등 구축

◦ (활용/기반) ‘AI 기반 고급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1초내 응답’하는 

고속 컴퓨팅 인프라 구축

【 4세대 스마트 특허넷의 주요 개발내용 】

□ ’19년(1차 년도) 4세대 스마트 특허넷의 주요 개발내용

◦ AI 기계번역시스템 구축, AI 상표이미지 검색 시범시스템 개발, 선행기술

검색시스템 개선, 모바일 상표 전자출원서비스 개발, 고속 컴퓨팅 환경 구축 등

 【 ’19년 4세대 스마트 특허넷의 개발 목표와 과제】


